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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으려면

재무적 자유》

-
라이너 지텔만 지음

황수연 옮김

리버티 펴냄

  

《

이 한 권의 책

2017년 6월 테니스 전(前) 세계 랭킹 1위 보리스 베커가 영

국 런던 고등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베커는 선수 

시절 대회 상금으로만 2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외

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은퇴 후 이런저런 사업에 도전했지

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허위 납세 신고와 은행 대출금, 

부동산, 주식 은닉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결국 베커는 영

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짧은 감옥 생활을 마친 뒤 독일

로 추방됐다. 돈에 삶을 저당 잡힌 셈이다.

이 책은 부(富)를 창출하는 방법과 이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자 

라이너 지텔만은 국내 언론에도 꾸준히 칼럼을 기고해온 

자유주의 지식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재무적 자유’를 가져

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사회주의 틀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난에서 벗

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허점은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개인과 사회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

는 동물이기에 그 본성이 자본주의의 성격과 닮았다고 말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책의 1부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저자

는 백만장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공통점을 도출해냈다. 

부와 교육의 연관성도 다룬다. 2부에서는 어느 정도 모

은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러 논문 

자료와 단행본을 참고 문헌 삼아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

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돈과 

행복, 돈과 정직 같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다는 점이

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돈을 잘 다스리면 행복

은 쫓아온다.                                         김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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